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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융합 과학 연구가 활성화되며 인문학에서도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연구가 장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 데이터에 텍스트마이닝과 개체계량학 연구 방법을 적용한 시론(試論) 연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선조실록(宣祖實錄)․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난중잡록(亂中雜錄), 징비록(懲毖錄)을 활

용하였으며, 사료(史料)에서 주제 변화와 공통 개체를 탐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과 DMR 토픽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계량 분석의 활용 가능성 확인, 특정 주제의 시기적 

변화, 인물 개체 간 미발견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

ABSTRACT

Convergence science research is activated, and digital humanities research is also encouraged 

in humaniti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experimental study that applies 

Text mining and Entitymetrics methods to historical materials. Annals of King Seonjo, revised 

Annals of King Seonjo, Miscellaneous Record of the War and Writings on Imjin War were used, 

also network analysis and DMR topic models were used to explore topic changes and common 

entities in historical sources. Through the results, it was possible to propose the availability 

of quantitative analysis for text data, presenting a timing change of a specific topic, and an 

undiscovered relationship between person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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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인문학은 다양한 학문의 연구 방법을 

융합하여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연구 

주제와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 분야와 정보학, 사회

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과 접목할 수 있다. 또

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기초 단계인 데이터 

전산화는 연구자와 대중의 자료 접근성을 향상

한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

법으로써 인문학의 연구 대상을 유지하며 다양

한 분석 방법을 응용하는 보조적인 연구다(김현, 

임영상, 김바로, 2016).

김바로(2014)는 디지털 인문학이 가진 융합

학문의 성격을 ‘인문학의 위기’의 해결책으로 보

았다. 기존 인문학이 고도화되며 이해의 난해와 

함께 연구성과가 사회에 환원되기 어려워진 문

제를 해결하리라 보았다. Burdick et al.(2012)

은 디지털 인문학이 전산화된 자료 이용과 고정

된 데이터의 형태를 변형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고 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인문학은 실물로 고

정된 데이터를 전산화 작업을 거침으로써 연구

자와 대중들의 인문학 자료에 관한 관심을 높임

으로써 기존 인문학 연구를 보완하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조지형(2001)에 따르

면 2000년대의 정보화 사회 도래와 함께 인문학

이 맞이한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써 화두가 되

었다. 국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시작은 1967년

에 시작된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 

1967-2001)와 송준호(宋俊浩, 1922-2003)의 

‘문과방목(文科榜目)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93년에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의 전산화 사업으로 국역본과 

한문 원본을 CD-ROM으로 제작하여 연구자

와 대중의 사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실록

을 시작으로 해서 인문학 데이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

국고전번역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연표, 독립운동사 자료, 민주화운동 자

료, 비변사등록, 고려사, 삼국사기의 데이터 베

이스화가 있다. 주성지(2018)는 이러한 전산화 

사업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사 연구

성과와 역사 콘텐츠 제작 현황에 큰 영향을 주

었다고 분석하였다. 

인문학 데이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나, 현행 디지털 인

문학 연구는 국내외의 연구 동향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역사학 분야는 ‘역사

학보’를 디지털 인문학 특집호로 구성하여 세

계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을 다루었다. ‘각국

의 디지털 역사학’을 소주제로 미국, 영국, 대만, 

프랑스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대한 4편의 논

고가 게재되었다. 해당 특집호에서는 국가별 

디지털 인문학 연구 변천, 현행 과제와 연구를 

상술하였다. 또한, 이재연(2018)은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 현황과 함께 디지털 인문

학 연구사의 변천을 정리하였다(권윤경, 2018; 

문수현, 2018; 박은재, 2018; 송인재, 2018; 이

재연, 2018; 이주영, 2018).

정보학 분야에서는 정유경(2020)과 정은경

(2021)은 국내외 디지털 인문학 학술지와 학술

대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을 분

석하였다. 정유경(2020)은 국내외 디지털 인문

학 연구 동향 비교를 위해서 Web of Science

와 RISS의 문헌을 수집하여 구조적 토픽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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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주제 분석을 수행했다. 정은경(2021)

은 Digital Humanities 학술대회 논문을 대상

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국내 디지털 인문학은 동향 파악을 중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원희(2017)

와 김바로(2021)의 활용 연구 사례도 있다. 조

원희(2017)는 원인종(元仁宗, 1285-1320)이 재

위하던 시기의 조정 신료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하산(阿散, 

1255-1304)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김바로(2021)는 딥러닝 언어 모델인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를 사용하여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을 활용하여 사전 구축 연

구를 하였다. 해당 연구는 역사학 데이터에 딥

러닝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지향점을 ‘기

계 가독형 데이터’를 활용한 개체 간 연결 관계 

구축으로 보며 번역과 문헌 분류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디지털 인문학에 다양한 분석 도구로

써 딥러닝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동향 분석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을 넘어서 계량 분석 방법

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디지털 인문학 접근 

방향 제안에 있다. 융합을 통하여 인문학은 체

계화된 양적 연구 체계를 갖게 되며, 개체계량

학과 텍스트 마이닝은 새로운 분석 데이터를 

갖추게 되면서 향후 디지털 인문학 연구 활성

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는 역사학 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개체계량학의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분

석 대상으로는 임진왜란 시기의 사료 데이터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선조실록(宣

祖昭敬大王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

錄)’과 ‘난중잡록(亂中雜錄)’, ‘징비록(懲毖錄)’

으로 설정하였다. 임진왜란은 인문학 연구 중에서 

대중적 관심과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연구들이 나타나며 성장세를 보이는 

주제이다(조인희, 2020). 

2. 선행 연구

2.1 임진왜란 연구

임진왜란은 16세기 아시아 지역에 명(明)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공책봉(助工冊封) 체제 붕

괴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새로운 국가 관계 

형성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임진왜란이 미

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명은 만력삼대정(萬

曆三大征)으로 불리는 세 개의 큰 전쟁을 겪으

며 많은 국력을 소모하였다. 특히 임진왜란은 

앞선 두 전쟁보다 많은 재정을 지출했으며, 이

러한 혼란을 노린 변방 신흥세력 성장으로 내정

이 혼란해졌다(하우봉, 2011). 조선은 전란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국력을 다하였으나, 국가 기

반 약화와 함께 양반 사족의 지배체제가 강화되

었다(김현영, 2012). 일본은 임진왜란을 기점으

로 정치적으로 큰 요동을 보였다. 정유재란 시

기에 태합(太閤)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

吉, 1537-1598)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이묘(大

名)들이 이분(二分)되며 내부적으로 큰 혼란

이 발생했다(이계황, 2015).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삼국에 정치 변화를 넘

어서 여러 부문의 변곡점으로 작용하였기에 많

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정리한 연구사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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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임진왜란 연구는 ‘동아시아 전쟁’으로서

의 인식이 제안되며 이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하우봉, 2011). 본 연구는 임진왜

란의 전개와 결과보다는 임진왜란에 관한 연구

사 연구와 외교와 군사 부분에서 중책을 수행

한 인물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

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계량 분석으로 기존 

연구의 보완점을 파악과 새로운 결과를 해석하

기 위하여 기술하였다.

노영구(2010)와 이계황(2009)은 국내 연구사 

전반을 정리하였다. 노영구(2010)는 통시적인 시

각을 바탕으로 1945년의 해방 이후부터 2000년

대까지 국내 임진왜란 연구를 살피며 주제적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 주제 변화가 사회 변화

와 밀접함을 입증하며 근래 동아시아 국제전쟁

으로서 임진왜란의 인식을 강조하였다. 이계황

(2009)은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의 임진

왜란 연구사를 정리하며, 단행본과 학술지로 구

분하여 학술지는 총 8개 분류(정치, 경제, 사회, 

인물, 의병, 전쟁, 외교, 기타)로 나누어서 총 729

개의 문헌에 대해 분류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임진왜란 연구에 내재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나카노 히토시(2009)는 일본 임진왜란 연구

사 분석 시대를 17세기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정리하였다. 처음으로 ‘동아시아 전쟁’의 관점

을 제시한 李啓煌(1997)의 연구를 거론하며,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접근

을 통해 조선과 명, 일본 관계에 관해서 입체적

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목하였다. 조인희(2020)

는 정유재란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여 정유재

란 시기 일본의 전략적 목표, 점령 방식 변화를 

바탕으로 재침략 원인과 정유재란 시기 전황 

변화, 일본의 목표 변경 사유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물 개체로는 김성일(金誠一, 

1538-1593)과 이항복(李恒福, 1556-1618)에게 

집중하였다. 두 인물은 임진왜란 시기에 외교와 

군사 영역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나 그들에 

관한 연구는 적은 수만 찾을 수 있었다. 김성일이 

주제인 연구는 2개, 이항복을 주제로 한 연구는 

1개가 확인되었다. 김성일은 일본과의 외교 전반

을 담당하였으며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는 경상도 

지역을 방어하였다(하우봉, 2012). 이항복은 정

여립 모반 사건(己丑獄事)을 처리하였으며, 임

진왜란 발발 이후에는 선조(宣祖, 1552-1608)의 

피난길을 호종(扈從)하였고 명과의 외교 전반

을 담당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김성일을 제재로 한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하우봉(2012)은 김성일의 통신사 귀국 보고와 

관련하여 당대 조선 지식인들의 일본 인식과 결

부하였고, 김학수(2014)는 김성일의 인적 네트

워크를 탐구하였다. 하우봉(2012)은 통설(通說)

이었던 김성일의 오판에 대한 비판 대신에 새로

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일본에 대한 오판을 당

시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통

념(通念)을 원인으로 보며 결정권자였던 선조

와 조정대신(朝庭大臣)의 책임론을 제기하였

다. 김학수(2014)는 임진왜란 시기에 김성일이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검토와 병마절도

사로서 호남지방을 방어한 공로를 바탕으로 김

성일을 재평가하는 견해를 제의하였다. 또한, 

김성일이 비록 일본의 군세(軍勢)와 침략 정황

에 대해서 오판하였지만, 왜란 발발 이후에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방어와 민심을 추스른 활동

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항복에 관한 연구는 주

로 그의 문학적 업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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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항복의 문학적 소양과 작품과 관련된 연

구는 다수가 존재했으나 선행 연구 중에서 이

항복의 외교적 능력을 다루었던 연구는 정억기

(2007)의 이항복 외교활동의 성격에 대한 분석

만을 찾을 수 있었다. 정억기(2007)는 이항복의 

외교활동을 임진왜란 발발 직후 명(明)에 원군 

요청과 강화교섭 시기의 진주사(陳奏使) 파견, 

광해군 시기의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익을 중요시한 외교로 평가하였다. 

2.2 개체계량학 연구

개체계량학(Entitymetrics)은 Ding et al.(2013)

의 연구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문헌에 분포된 

다양한 개체(Entity)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

을 추론하는 방법론이다. 기존 문헌 관련 연구

에서 개체였던 저자, 초록, 키워드, 저널, 참고 

문헌을 평가적 개체(Evaluative-entity)로 보

며 키워드, 주제, 핵심 방법론이나 이론을 지식

적 개체(Knowledge-entity)로 분류하였다. 개

체계량학은 문헌 기반 발견(Literature based 

discovery), 계량 서지학(Bibliometrics), 텍스

트마이닝(Text-mining)의 개념과 방법론이 융

합된 학문 분야로, 디지털 인문학이 추구하는 다

학제성 연구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개체계량학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Ding et 

al.(2013)은 문헌의 구성요소인 개체의 중요성

을 주목하며 기존 연구 방법들을 확장하여 개

체계량학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PubMed와 PubMed Central의 데이터를 대

상으로 선정하여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Metformin)과 관련 문헌들의 인용 정보 등의 

관련 개체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Yu et al. 

(2015)은 생의학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측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링크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논문과 참고문헌에서 

인용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 링크 네트

워크에서 나타나는 경로로 개체 관계를 분석하

였다. 

국내에서는 함정은과 송민(2015)의 연구로 

개체계량학이 처음 소개되었다. Swanson(Don 

R. Swanson, 1924-2012)이 제안한 ABC 모델

과 문헌의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관계

를 갖는 개체들을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PubMed Central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존의 ABC모델과 개체계량학을 적용한 연구 

결과를 비교하였다. 

박진균, 김택윤, 송민(2017)은 인문학 데이터

에 개체계량학을 적용하였다. 윤동주(尹東柱, 

1917-1945)를 제재로 한 연구의 초록을 대상

으로 인명, 작품명을 개체로 선정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과 저자 동시인용 분

석을 통해서 연구 동향을 분석과 개체계량학을 

이용하여 윤동주 관련 연구가 생애, 시, 비교문

학, 번역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

진 특징을 도출하였다. 

2.3 다중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대상의 관계 패턴과 

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 대상을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하면 소셜 시스템(Social 

System)의 구성원 간 관계를 분석하는 소셜 네

트워크 분석이 된다(곽기영, 2017). 다양한 데

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하나인 다중 네트워크는 분석 데이터 용량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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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조망할 수 있다는 장

점을 활용하여 사회학, 생물학, 물리학, 공학 등 

다양한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중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는 증가하였으나, 정의

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여 다른 네트워크 개념과 

혼재하였다. Mikko et al.(2014)는 이러한 작금

(昨今)의 개념이 혼재한 상황을 비판하며 다양

한 네트워크의 정의를 구분하였다. Mikko et al. 

(2014)는 ‘다중 네트워크(Multilayer Network)’

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종류 

모두 차원 간에 분리가 부재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다중 네트워크는 각 차원의 노드 수가 같

으며 노드 간의 연결이 정렬된 형태로 분류하

였다. 두 번째 다중 네트워크는 계층 간에 노

드 연결이 범주화 가능하며 ‘차원(aspect)’ 간

에 층위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노드 개수

와 공통 개체 간 연결이 자유로운 ‘다중 네트워

크(Multi-layer Network)’ 분류를 참조하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다중 네트워크는 개체 간 연결 관계를 입체

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의학 

분야에서는 다중 네트워크 계층 간 층위에 구

분을 부여하는 다계층 네트워크 분석의 비율이 

높다. 다계층 네트워크는 이종(Heterogenus), 

또는 동종(Homogenus) 네트워크 간 비교 방

법으로서 층위가 존재하여 네트워크 간 연결 

순서에 따라서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이러한 다계층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례로

는 Berenstein et al.(2016)의 연구가 있다. 해

당 연구는 다계층 네트워크의 각 계층을 약물, 

단백질, 작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3개의 계층을 

가진 네트워크로 공통 개체 간 연결 관계를 표

현하였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Vugt(2017)의 다중구조 

네트워크를 이용한 17세기 유럽의 소셜 네트워

크 분석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우편물을 활용

하여 니콜라스 하인시우스(Nicolaas Heinsius, 

1620-1680)와 메디치 가문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편물과 공문서, 우편물 송장을 다중 네트워크

로 구현하여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안토니오 말

리아베키(Antonio Magliabechi, 1633-1714)가 

17세기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진 중요성을 도출

하였다. 

2.4 토픽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비정형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

에서 주제를 찾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단어를 

문헌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보며, 이에 따라서 문

헌을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 구성체로 가정한다

(Blei, Ng, & Jordan, 2003). 그리고 Steyvers, 

Griffiths(2007)에 따르면 학습대상인 문헌에 

대해서 주제 발견, 문헌 식별및 유사성 산출을 

통하여 ‘주제(Topic)’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

성하기에 생성적 모델(Generative model)이라 

볼 수 있다.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벡터 공간 모델(VSM), 잠재 의미 

분석(LSI), 확률적 잠재 의미 인덱싱(PLSI), 잠

재 디리클레 할당(LDA)이 있으며, 근래의 연

구에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Barde & Bainwad, 2017). LDA 모델링은 

주제를 생성하는 모델로서, 앞선 모델들이 문

헌에 기반한 유사 데이터로 주제를 수동적으

로 부여된 번호에 의존한다는 선행 모델들이 

가졌던 한계점을 보완했다(Blei, Ng, & Jordan, 

2003). 그렇기에 LDA 모델에서는 문헌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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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성을 확률적인 분포를 추산하여 타당한 

주제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LDA 모델에서 

발전한 모델로는 매개변수를 추가한 디리클레 

다항 회귀(DMR)와 디리클레 다항 회귀에 매

개변수를 2개로 확장한 일반화 디리클레 다항 

회귀(Generalized DMR)가 있다(Lee & Song, 

2020; Mimno & McCallum, 2008).

토픽 모델링 분석은 학술 문헌의 주제 추출, 

트렌드 분석에 주로 활용되어왔다. 강범일, 송

민, 조화순(2013)은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하

여 신문이 내포하고 있는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저자의 관점과 의견을 파악하였다. 통시적으로 

2012년 대선 직전의 2년간 발행된 신문을 대상

으로 토픽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된 주제

에 대해 오피니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김용

환, 김유신(2019)은 국내 학술지 헬스케어 관

련 논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 동향과 연구 

영역을 분석하여 주제들의 추세 변화를 분석했

다. 남춘호(2016)는 문헌 기반 연구에 사용되

던 토픽 모델링을 디지털화된 인문학 자료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살폈다. 해당 연구는 

경상북도 거주 농민이 30년간 작성한 일기에 

대해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적용하여 인문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토픽 모델링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데이터를 대상

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개체계량학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있어

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했다. 텍스

트 마이닝과 개체계량학은 대규모 텍스트 자료

를 구축하고 있는 인문학에 적절한 데이터 분

석 방법이며, 이미 방법론적으로 타당성을 축

적해왔기에, 디지털 인문학 데이터 분석에 최

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의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질문 1. 동시대 사료로 구축된 네트워

크에서 어떠한 관계와 구조가 나타나는가?

∙연구질문 2.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주제적 특성과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질문 3. 계량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개체 관계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어떠

한 차이점을 갖는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연구 

질문은 다중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료 속의 

인물 개체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난중잡

록, 징비록, 실록을 기반으로 다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료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

물 관계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DMR 토픽 모델링을 활

용한 실록의 주제 변화 탐구와 연관되어 있다. 

DMR 토픽 모델링은 메타 데이터로 시간 정보

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

여 주제 변화에 대해서 시계열적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에 DMR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실록

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의 주제 변화를 살

피고자 하였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계량 분석을 통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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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개체 관계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개체 

관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통설적으로 형

성된 개체 관계 외에 본 연구에서 시도한 DMR 

토픽 모델링에 따른 주제 변화와 다중 네트워크

를 기반한 새로운 인물 개체 관계 발견 가능성

을 시사하고자 했다. 

3.2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역사학 데이터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과 개체계량학의 분석을 활용한 연구 과

정을 <그림 1>과 같이 수립하였다. 분석 데이터

는 총 세 개의 전산화된 사료를 수집하였다. 수

집 대상은 이상훈(2010)이 문체(文體)와 저술 

주체(主體)를 기반으로 관찬사료(官撰史料), 

친필 필사본(筆寫本), 야담(野談)과 야사(野

史), 문집(文集), 실기(實記), 일기(日記)로 

분류한 임진왜란 사료 기준을 참조하였다. 또

한, 모든 사료가 전산화되어 있지는 않기에 전

산화된 데이터를 우선시하여 관찬사료, 친필 

필사본류, 야담 야사류에서 각각 1개의 사료를 

선택하였다. 관찬사료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

朝實錄), 친필 필사본은 징비록(懲毖錄), 야사

류는 난중잡록(亂中雜錄)을 수집하였다. 수집

한 데이터의 통계는 <표 1>과 같으며, 수집한 데

이터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였다.

<그림 1> 연구의 개요

문헌 종류 문헌 수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11,506

난중잡록 737

징비록 60

<표 1> 임진왜란 시기 분석 데이터 통계



 다중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임진왜란 시기 사료에 관한 연구  175

수집된 데이터인 실록, 난중잡록과 징비록은 

문헌 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같은 데이터 

크기 차이는 사료의 종류에 따라서 사료의 특

성, 저술 시기, 저술 근간 자료에 따라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록은 사관(史官)에 의해 

기록된 방대한 사초(史草)를 바탕으로 저술되

나, 난중잡록은 조경남(趙慶男, 1570-1641)이 

전란(戰亂) 중에 저술한 일기 형태이며, 징비록

은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유배(流配) 

중에 집필하였다(이상훈, 2010). 

수집한 데이터는 분석 용이성을 위하여 메타 

데이터로 부여된 날짜 정보를 기준으로 정렬하

였다. 실록은 같은 일자에 여러 기사가 있었다. 

실록의 서술 특징으로 각 기사를 하나의 행으로 

정렬하여 날짜 순서에 따라서 제열(齊列)하였

다.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원문 사료를 바탕

으로 번역된 국문 번역본이다. 데이터 수집 과정

에서 전문을 수집하고 영역별 구분자를 삽입하

였다. 전처리 작업이 수행된 자료를 수집하였기

에 특수기호, URL, 이모티콘에 대한 전처리 과

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분석 방법으로는 다중 네트워크(Multi-layer 

Network) 분석과 DMR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

여 새로운 개체 관계과 주제 변화의 탐색 가능

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과 다중 네트워크 구조를 결합하여 사료에서 

추출한 인물 관계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로 활

용한 사료는 층위가 없기에 다중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현했으며, 각 차원 네트워크는 에

고 네트워크(Ego-Network)로 구축했다. 에고 

네트워크는 중심인 에고(Ego)와 주변부인 알

터(Alter)로 구성되며 이들 간 관계를 탐색할 

수 있다(곽기영, 2017). 이러한 에고 네트워크 

특징을 적용하여 다중 네트워크로 공통으로 출

현하는 개체를 도식화하였다. 개체는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인명사전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2021)

을 바탕으로 인명, 관직명으로 사전 기반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을 수행했다. 

네트워크 시각화는 Gephi1), 다중 네트워크는 

Pymnet(Mikko et al., 2014)을 활용하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DMR 

토픽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2>는 해당 모

델의 연산 과정 도식이다. LDA 모델링과 DMR 

모델의 차이점은 연산 과정에서 주제 문헌 밀

집도를 결정하는 ‘α’의 위치 차이다. DMR 모델

은 ‘α’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며, ‘σ’가 메타 데이

터에 따른 주제 분포 편차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

<그림 2> DMR 모델(Mimno & McCallum, 2008)

 1) https://geph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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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Hyper Parameter)로 작용한다(Mimno 

& McCallum, 2008). 이러한 구조로 DMR 토

픽 모델링은 연구자가 부여하는 메타 데이터 

‘σ’에 따른 주제적 변화 추세를 분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α’, ‘η’, ‘σ’, ‘ε’는 프레임워크 기본값으로 실행

하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의 주제 개수인 ‘K’는 연산 결과

에 영향을 준다. 주제 개수는 베이지안(Bayesian) 

모델 기반 추산 방법, 혼잡도(Perplexity)를 이

용한 방법과 주제적 일관성(Topic Coherence)

을 활용함으로써 타당한 주제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잡도와 주제적 일관

성을 사용하여 주제 개수를 정하였다.

Steyvers, Griffiths(2007)는 혼잡도를 다양

한 언어 모델에 대한 내재적 평가 척도로써 제시

했다. 혼잡도는 토픽모델링 분석의 주제 개수를 

로그 가능 수치를 활용하는 지표로써, 분석 방법

의 타당한 주제 개수인 ‘K’의 설정 근거로 이용

할 수 있다. 혼잡도가 낮은 값이 산출되면 문헌

이 실제로 가진 결과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적 일관성도 타당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위

한 주제 개수 설정을 위한 지표다(Newman et 

al., 2010). 주제적 일관성은 외부에서 구축한 

말뭉치를 사용하여 추출된 주제들이 가지는 주

제적 일관성을 평가하며, 추출된 주제들이 일

관적일수록 높은 수치와 주제적인 유의미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개수 ‘K’ 값의 결

정을 위해서 내재적 평가 지표인 주제적 일관

성과 혼잡도를 기준으로 삼고, Tomotopy(Lee, 

2021)의 메소드를 사용했다.

주제 개수 ‘K’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수집된 

조선왕조실록 데이터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혼잡도와 주제적 일관성을 산출하여 <그림 3>과 

같이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주제 개수 

‘K’를 두 개의 지표가 겹치는 지점인 ‘K=20’을 

주제 개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MR 토픽 모델링의 시계열

적 분석을 조선왕조실록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주제 변화를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과

<그림 3> DMR 주제 개수에 따른 혼잡도와 주제적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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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자연어 처리 과정을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조화한 프레임워크인 Treform(Song, 2021)을 

사용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DMR 모델링을 

위해서 연도를 각각의 데이터 행에 메타 데이

터로 첨부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토큰화에는 

NLTK2)의 Splitter 메소드를 이용하였고, 형

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 등의 전반적인 처리 과

정에서는 형태소 분석기인 Mecab(Eunjeon, 

2018)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품사는 형태소 

분석기의 필터를 사용하여 명사(NN*) 전반에 

대해서 추출하였다. 성능 비교 결과, Mecab은 

여타 형태소 분석기보다 빠르며, 정확도와 사

용자 사전 용이성이 높다. 다른 형태소 분석기

와 성능에 대한 검증한 결과는 <별첨 표 1>과 

같다.

4. 연구 분석 및 결과

4.1 다중 네트워크 분석

조선 시대 인물 개체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

구가 희소하므로 조선 시대 사료에 대한 네트워

크 분석 자체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분석 

대상으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기에 저술

된 난중잡록, 징비록, 실록을 선정하였다. 인물, 

관직으로 구축된 사전을 이용한 개체명 인식 방

법을 활용하여 세 개의 사료 데이터에 대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추출하였다. 단순 명사 동시출

현 빈도보다는 데이터에서 나타난 인물 관계 파

악을 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공통 출현 개체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에고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다중 네트워크 분석은 

난중잡록, 징비록, 실록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

물 간 연결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네트워

크 분석을 활용하여 통설에 대한 근거 제시와 

사료에 대해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함으

로써 해당 방법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도출된 개체에 대한 통계는 

<표 2>와 같다. 

난중잡록, 징비록, 실록에서 추출한 약 3,300

개의 노드 중에서 세 개 데이터 모두에서 출현

하는 59개의 공통 개체를 확인하여 <표 3>으로 

정리하였다. 공통 개체 전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기존에 조명받지 못했던 개체와 외교 부분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한 이들을 기준으로 다중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다. 다중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서 표준화 중심성(Standardized Centrality)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규모가 다른 세 개의 네트워

크를 개괄적으로 살폈다. 

문헌 종류 Node Edge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2,807 57,754

난중잡록 406 2,132

징비록 101 440

<표 2> 개체명 인식 기반 네트워크 통계

 2) https://www.nlt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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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경리, 고언백, 곽재우, 권율, 권징, 김경로, 김귀영, 김명원, 김성일, 김수, 김응서, 김천일, 낙상지, 동일원, 마귀, 박진, 

사대수, 서예원, 석성, 송응창, 신립, 심유경, 양원, 양호, 왕필적, 원균, 유정, 유홍, 윤두수, 윤탁연, 이각, 이광, 이노, 

이덕형, 이빈, 이순신, 이양원, 이억기, 이원익, 이일, 이항복, 장령, 정랑, 정진, 정철, 조대곤, 조승훈, 참장, 청정, 총병, 

최경회, 최흥원, 평수길, 평의지, 평조신, 평행장, 현소, 황혁, 오유충

<표 3> 임진왜란 시기 공통 개체에 대한 통계

4.1.1 표준화 중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은 사료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 크기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

한 데이터 규모 차이는 연산을 통하여 산출되

는 중심성 차이와 상관관계를 갖는다. 곽기영

(2017)은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드 간 연결 차이가 발생하며, 네트워크 비교

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체 규모라는 영향 요소

를 제거한 표준화 중심성을 기반한 비교가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표준화 중심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크기 영향을 배제하고 개괄

적으로 난중잡록, 징비록, 실록에 대해서 바라

보고자 하였다. 표준화된 비교 지표로는 표준화 

매개 중심성, 표준화 근접 중심성을 사용했다. 

두 표준화 중심성은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영

향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세 개의 사료 데이터

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타당한 비교가 가능하였다. 

<표 4>와 <표 5>는 각각 매개중심성, 근접 중심

성에 대해서 상위 10개의 표준화 중심성을 가

진 개체를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하

지 않은 각 중심성 상위 개체에 대해서는 <별첨 

표 2>, <별첨 표 3>, <별첨 표 4>로 정리하였다.

표준화 중심성 결과를 보면, 데이터에서 공

통으로 등장하는 개체들을 찾을 수 있었다. 각 

중심성에서 나타난 개체들을 분석하면, 표준화 

매개 중심성에서는 김명원, 김수가 나타났다. 

먼저 김명원(金命元, 1534-1602)을 주제로 한 

인물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선조실록

과 수정 실록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남

순위
선조실록․수정실록 난중잡록 징비록

개체 / 중심성 개체 / 중심성 개체 / 중심성

1 총병 0.52 이광 0.20 김명원 0.48 

2 유성룡 0.52 판서 0.13 권율 0.19 

3 김응남 0.51 곽재우 0.11 왕필적 0.13 

4 이덕형 0.51 참장 0.08 원균 0.10 

5 상서 0.50 청정 0.08 이빈 0.08 

6 윤두수 0.50 현령 0.08 이일 0.08 

7 김수 0.50 김수 0.07 심유경 0.08 

8 경리 0.49 서예원 0.07 지사 0.07 

9 김명원 0.49 이복남 0.06 유정 0.07 

10 정언 0.48 곽영 0.06 사대수 0.05 

<표 4> 표준화 매개 중심성 기반 상위 10개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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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선조실록․수정실록 난중잡록 징비록

개체 / 중심성 개체 / 중심성 개체 / 중심성

1 총병 0.09 이광 0.41 김명원 0.52 

2 경리 0.06 판서 0.38 권율 0.42 

3 유성룡 0.06 곽재우 0.38 심유경 0.41 

4 이덕형 0.06 서예원 0.38 지사 0.41 

5 상서 0.05 김수 0.38 이빈 0.40 

6 김응남 0.04 정인홍 0.37 이일 0.40 

7 윤두수 0.04 김면 0.37 이원익 0.39 

8 김수 0.04 현령 0.35 곽재우 0.38 

9 관백 0.03 청정 0.35 윤두수 0.37 

10 지평 0.03 김천일 0.35 왕필적 0.37 

<표 5> 표준화 근접 중심성 기반 상위 10개 개체

아있었다. 졸기(卒記)를 보면, 성품이 훌륭하며 

선조의 피난 시기에는 이원익(李元翼, 1547- 

1634)과 군을 모아서 왜적에 대비하였으며, 마

음이 아름다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남아있었

다.3) 실제로 그는 선조의 피난 이후로 한강 등

지에 잔류하면서 왜군으로부터 방어하였으나 

임진강 전투에서 패배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

원, 2009). 

표준화 근접 중심성에서는 곽재우(郭再祐, 

1552-1617), 윤두수(尹斗壽, 1533-1601), 김

수(金睟, 1547-1615)가 공통 개체로 나타났다. 

실록과 난중잡록의 표준화 중심성에서 모두 나

타난 김수에 대한 인물사 연구는 부재하며 실

록에는 민심을 잃은 것에 대한 책망과 성을 버

리고 탈주한 사실 등에 대해 남아있었다.4) 김

수는 난중잡록의 저자인 조경남과 임진왜란 시

기의 활동 지역이 겹쳤기에, 높은 중심성을 보

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곽재우와 윤두수를 보

면, 곽재우는 난중잡록의 저자인 조경남과 마

찬가지로 의병장이었으며 활동 지역이 중첩되

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윤두수는 임진

왜란 이전에 유배되었으나 전쟁 발발 직후 재

등용되어 선조의 피난을 호종(扈從)하였으며 

정유재란 이후에는 난국(亂國)을 수습하였다

(이연숙, 2012). 표준화 중심성에서는 새로운 

개체 간 관계의 발견은 어려웠으나 사료의 특

성을 반영한 개체 출현과 저자와 활동 지역을 

공유한 개체들이 높은 중심성을 갖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4.1.2 사료 개체 기반 다중 에고 네트워크

에고 네트워크는 에고와 알터 간 관계에 집중

하여 거대한 네트워크를 미시적(微視的)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정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에

고 네트워크의 특징을 활용하여 난중잡록, 징비

록, 실록의 공통 출현 개체로 1차 에고 네트워크

를 구축하였다. 에고 추출 기준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외교 부분에서 영향력을 보인 조선, 명, 

 3) 宣祖實錄 157卷 宣祖 35年 丁酉, 宣祖修正實錄 36卷 宣祖 35年 戊午

 4) 宣祖實錄 27卷 宣祖 25年 丙辰, 宣祖實錄 23卷 宣祖 25年 丁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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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체를 선정하였다(김경태, 2019; 김학

수, 2014; 나카노 히토시, 2009; 노영구, 2010; 

이계황, 2009; 허지은, 2004). 조선은 김성일(金

誠一, 1538-1593). 명은 석성(石星, ?-1599), 일

본은 야나가와 시게노부(平調信, ?-1605)를 선

택하였다. 다중 네트워크가 입체적으로 연결 관

계를 투사하는 특징을 활용하여 각 사료가 가진 

인물 개체 간 연결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중 

네트워크의 토대인 에고 네트워크는 김성일, 석

성, 야나가와 시게노부로 추출하였으며, 다중 네

트워크의 차원은 난중잡록, 징비록, 실록으로 구

성했다.

에고로 선택된 김성일은 선조실록에 근거하

면 1589년 11월에 상사(上使)인 황윤길(黃允

吉, 1536-?)과 함께 통신사(通信使)로써 일본

을 다녀왔다.5) 이후 1591년 조선으로 복귀하여 

조정에서 황윤길은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라 

하나, 이에 대해서 김성일은 이견(異見)을 표

하였다. 김성일은 침략과 관련된 정황을 찾기 

어려웠으며 황윤길의 의견으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될 것을 우려하였다.6) 김성일은 임진왜란 

발발 이전에도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오는 외교 

업무를 맡았으며, 통신부사로 다녀온 경험을 

집필한 ‘해사록(海槎錄)’을 남겼다. 왜란 발발 

이후에는 경상도 초유사(招諭使)로 임명되어 

경상도 지역 민심 수습과 산개된 관군들을 수

습하였다(김경태, 2014; 하우봉, 2012; 한국학

중앙연구원, 2009). 

석성과 평조신을 살펴보면, 석성(石星, 1537- 

1599)은 명의 병부상서(兵部尙書)로서 임진

왜란 시기 군 지휘권을 맡고 있었다(한국학중

앙연구원, 2009). 임진왜란 직후 석성은 조선에 

대해 원군(援軍)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

나, 강화교섭 시기부터는 강화파(講和派)로 앞

장서며 일본과의 강화교섭을 위해서 심유경(沈

惟敬, 1537-1597)을 파견하였다(김경태, 2014; 

허지은, 2004).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1605)는 실록에서는 평조신(平朝臣)으로 기

록되어 있으며, 대마도(対馬島)의 다이묘인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의 가신(家臣)으

로 임진왜란 발발 이전부터 조선과의 외교를 

전담하였다(김경태, 2014; 하우봉, 2012). 에고

로 선택한 개체들은 외교 부문에서 중요한 역

할을 했던 이들이다. 다만, 석성은 김성일과 평

조신처럼 외교 관계보다 명군의 파견과 같은 

군사적 영역에 영향력이 치중되어 있으나, 심

유경의 파견과 강화교섭과 관련한 허위 보고 

사건 등 중요한 외교 안건과도 연관성을 가지

고 있었다.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거나 기존 연

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이들을 중심

으로 관찰함으로써 다중 네트워크 분석에 의의

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김성일 에고 네트워크를 다중으로 시각화한 

<그림 4>를 보면 세 개 네트워크에서 공통으로 

조대곤(曺大坤, 생몰미상)이 나타났다. 조대곤

은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 경상도 병마절도사(兵

馬節度使)로 있었으며, 김성일은 전쟁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서 선조와 서인(西人)의 비판을 

받았으며, 조대곤의 후임으로 경상도 병마절도

사로 파견되었다(김경태, 2014; 하우봉, 2012).

 5) 宣祖實錄 23卷 宣祖 22年 壬戌

 6) 宣祖修正實錄 25卷 宣祖 24年 丁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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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김성일 다중 네트워크

데이터 인물명

선조실록․수정실록, 난중잡록 최경회, 김면, 정인홍, 곽재우, 김수, 조대곤, 이광악

난중잡록, 징비록 조대곤

선조실록․수정실록, 징비록 현소, 조대곤 

세 문헌 전체 공통 등장 조대곤

<표 6> 김성일 에고 네트워크 공통 개체

 하우봉(2012)은 김성일이 임진왜란 초기에 

영남지방의 민심을 수습하였으며, 관군과 의병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였기에 일본군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였음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서 

김성일이 조정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준비 미흡 

문제에 대한 희생양으로써 책임졌던 것으로 분

석하였다. 김학수(2014)는 영남지역 방어에 앞

장선 김성일이 조정 관료로서 형성한 네트워크

와 남명학파(南冥學派)와의 인적 관계를 활용

한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석성의 에고 네트워크는 인물 관계가 실록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실록을 바탕

으로 구축된 석성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알터 간 

관계를 보이나, 난중잡록과 징비록에서는 상대

적으로 적은 수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앞선 김성

일의 에고 네트워크와 비교해보면 석성 에고 네

트워크는 공통 출현 노드에서 차이를 보였다. 석

성 에고 네트워크가 실록에 편향된 관계를 보이

는 현상은 실록이 관찬사료(官撰史料)이기 때

문으로 보였다. 난중잡록과 징비록은 개인이 저

술했으나, 실록은 사초(史草)를 기반으로 실록

청(實錄廳)이 편찬하였다. 실록에는 조정에서 

거론된 내용과 보고서에 관한 기록되었기에, 석

성이 직접 조선으로 파병된 원군을 지휘하거나 

저자와의 교류가 부재해도 다양한 알터와의 연

결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었다. 

난중잡록과 실록에서 석성은 이항복(李恒福, 

1556-1618)과 연결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교류 

기록은 부재하다. 하지만 이항복이 정응태 무

고사건으로 인해 변무사(辯誣使)로서 명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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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석성 다중 네트워크

데이터 인물명

선조실록․수정실록, 난중잡록 이항복

난중잡록, 징비록 -

선조실록․수정실록, 징비록 -

세 문헌 전체 공통 등장 -

<표 7> 석성 에고 네트워크 공통 개체

견되었던 점에서 간접적인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갖지 않

는 두 인물 개체 사이에도 다중 네트워크를 통

해서 간접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을 확인하

였다.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1605)는 쓰

시마(對馬島)의 가신(家臣)으로 조선 외교 업

무를 담당했다. 한문종(2009)의 연구에 따르면 

쓰시마는 임진왜란 이전에도 ‘위사(僞使)’를 이

용한 권익확보와 무역을 통한 식량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었으며, 특히 야나가와(柳川)가

문은 조선과의 무역업무에 있어서 중심 구실을 

하며 재력을 축적하였다. 야나가와 가문은 임

진왜란 이후에도 막부(幕府)와 쓰시마번 간에 

교각 역할과 조선과 외교를 전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력 강화에 대해 견제하던 다이묘와 

세력 다툼으로 막부에 상호 제소하던 과정에서 

조선과의 국서 개작을 폭로할 정도로 외교와 정

치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김문자, 2017; 

유재춘, 1986).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외교적인 영향력은 에

고 네트워크에서 공통 출현하는 개체로도 표현

되었다.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네트워크는 이항

복, 평행장, 관백 개체가 난중잡록, 징비록, 실록

에서 공통으로 출현하였다. 이항복은 앞선 석성

의 에고 네트워크에서도 나타났다. 이항복은 선

조의 피난길을 종사했으며, 정응태 무고사건으

로 명에 변무사로서 파견되는 등의 중책을 수행

하였다(정억기, 2007). 강화교섭과 정응태 무고

사건에서 두 인물 개체의 연결이 성립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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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야나가와 시게노부 다중 네트워크

데이터 인물명

선조실록․수정실록, 난중잡록 이항복

난중잡록, 징비록 -

선조실록․수정실록, 징비록 평행장, 관백

세 문헌 전체 공통 등장 -

<표 8> 야나가와 시게노부 에고 네트워크 공통 개체

보였다. 이처럼 평조신과 이항복은 직접적인 연

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분석과정에서 실록과 

난중잡록에서 공통 개체로 등장을 확인함으로

써 두 개체가 연결을 가진 사유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는 실록

에서는 평행장(平行長)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쓰시마 번주(藩主)와는 장서(丈壻) 관계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네트워크에서는 가

신인 야나가와 시게노부와의 연관성으로 알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관백(関白)

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역임했던 관직으로 명

목상 천황(天皇)을 보좌하는 관직이었다.

본 연구는 사료 개체를 기반으로 한 다중 에

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하였다. 난중잡록, 

징비록, 실록에서 조선과 명과 일본의 인물 개

체로 1차 에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각 사

료에 대한 인물 개체의 연결 관계를 차원으로 

설정하여 다중 네트워크로 투영하였다. 

김성일 에고 네트워크의 특징은 실록과 난중

잡록에서 공통 인물 개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공통 개체를 보면 최경회(崔慶會, 1532-1593), 

김면(金沔, 1541-1593), 정인홍(鄭仁弘, 1535- 

1623), 곽재우, 김수, 이광악(李光岳, 1557-1608)

이 나타났다. 이들에서 김수, 이광악을 제외하

면 모두 의병장이며 같은 활동 지역을 갖고 있

었다. 실록과 징비록을 기반으로 한 김성일 에

고 네트워크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겐소(玄蘇, 

1537-1611)는 세 개 데이터에서 유일하게 등

장한 일본 인물 개체로 실록에서는 현소(玄蘇)



18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3권 제1호 2022

로 기록되었다. 그는 쓰시마(對馬島)의 승려

로 임진왜란 시기에는 조선과 강화교섭을 진행

하였으며, 이후에는 조선과의 국교 회복과 통

신사 재개를 위해서 활동하였다(김경태, 2019; 

이계황, 2013). 조선과의 외교 부분에 있어서 

중책을 맡았던 겐소는 김성일과는 임진왜란 이

전 통신사 파견 중에도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

다(방기철, 2004). 또한, 김성일은 왜사(倭使) 

자격으로 겐소가 한성에 왔던 시기에 대면하였

던 적이 있다.7) 상대적으로 두 인물 개체 간 관

계를 제재로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 실록과 

징비록에서 겐소가 공통으로 김성일의 알터로 

출현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추후 두 개체 간 관

계 연구 필요성과 계량적 분석으로 저자 경험

과 인물 관계에 대한 도출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석성의 에고 네트워크는 김성일과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에고 네트워크와 비교하면 상대적

으로 연결 관계가 실록에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새로운 관계로는 이항복과의 간접적인 연

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석성은 앞선 김성

일의 에고 네트워크보다는 적은 알터 간 연결 

관계를 보였다. 석성은 실록과 난중잡록에서 공

통으로 이항복과 개체와 연결되었다. 실록에서 

석성은 이항복 이외의 조선 조정 대신과도 연결 

관계를 보였으며, 명 관련 개체인 이여송(李如

松, 1549-1598), 심유경(沈惟敬, 1527-1597), 오

유충(吳惟忠, 생몰미상)과도 알터 관계를 보

였다. 석성과 연결된 알터 중에서 가토 기요마

사(加藤清正, 1562-1611)가 확인되었다. 허지

은(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정유재란 이후로 명 

조정은 강화파(講和派)와 주전파(主戰派)로 

이분되었다. 석성은 강화파에 속하였으며 이들

의 교섭대상은 고니시 유키나가였다. 반면에 주

전파는 가토 기요마사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석성은 고니시 유

키나가와 관계가 예상되었으나 네트워크에서

는 가토 기요마사와 관계가 형성된 모습을 보

였다. 

야나가와 시게노부 네트워크는 앞선 김성일

과 석성의 네트워크보다 일본과 관련된 개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앞서 석성과 알터 관

계였던 이항복이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실록과 

난중잡록 네트워크에서 공통으로 출현하였다. 

석성과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네트워크에서 공

통으로 출현하는 개체인 이항복이 외교 부문에

서 가졌던 영향력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각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계에 대한 탐지와 추후 ‘명실록(明實

錄)’, ‘명사(明史)’ 등의 조선 외의 기록을 활용

한 연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토픽 모델링 분석

토픽 모델링은 분석 데이터의 시간 변화에 

따른 주제적 추세를 찾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에 저술 시기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있

는 실록을 대상으로 하여 시간별 주제 변화를 

분석했다. DMR 토픽 모델링은 시간적인 정보

를 메타 데이터로 이용하기에 정확한 정보가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

였다. 11,506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서 메타 

 7) 宣祖修正實錄 25卷 宣祖 24年 丁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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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범위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부터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한 1598년까지로 설정

하였으며, 주제 개수는 앞선 <그림 3>의 결과를 

참조하여 혼잡도와 주제적 일관성의 평균치가 

낮았던 20개로 설정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시간 변화에 따라서 주제

의 변화를 보였다. <그림 7>의 X축은 시간을 

의미하며 Y축은 해당 주제가 X축 시기에 발현

할 확률을 의미한다. 주제의 변화 패턴을 찾기 

위한 기준으로는 조인희(2020)가 설정한 ‘명일

교섭기(明日交涉期)’를 선택하였다. ‘명일교섭

기’는 1593년 4월 일본군이 한양에서 철수하여 

1596년 9월 명의 책봉사(冊封使)가 일본으로 

파견되는 약 3년간의 기간을 지칭하며 이 시기

에는 강화교섭이 진행되어 전쟁이 소강 국면으

로 접어들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구분하

는 기점이며 동시에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시

점이므로 해당 기점으로 주제 변화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그림 7> 실록 토픽의 시계열적 주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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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모델링으로 추출된 20가지의 주제를 바

탕으로 몇 가지의 주제 변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제 2, 17번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전체 기간에 걸쳐서 

높은 주제 발현확률을 보였다. 각 ‘주제(Topic)’

를 구성하는 주제와 주제 단어를 살펴보면 주

제 2번은 제례(祭禮)와 관련된 주제로 확인되

었다. 주제로는 종묘(宗廟), 태묘(太廟), 예관

(禮官)이 나타났으며 주제 단어로는 거행(擧

行), 제향(祭享), 사직(社稷) 등의 예조(禮曹)

와 관련된 단어 중심으로 나타났다. 주제 17번

은 북방의 신흥세력이었던 후금(後金)과 연관

된 주제로 보이며, 이는 주제인 만포(滿浦), 평

야, 몽고(蒙古)와 주제 단어에서 오랑캐, 호인

(胡人), 노을가적(老乙可赤, 1559-1626)의 출

현을 바탕으로 알 수 있었다. 17번 주제는 임진

왜란으로 약해진 명의 틈을 타서 여진족을 통

합하여 후금이 부상하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었다.

주제 13과 20은 ‘명일교섭기’를 기준으로 주

제 발현확률이 감소하였다. 주제 13은 임진왜란 

초기에 명(明)의 원군으로 파병된 장수들과 관

련된 주제로 오유충(吳惟忠, 생몰 미상), 군사

(軍士), 낙상지(駱尙志, 생몰 미상)가 출현하

였으며, 주제 단어는 제독(提督), 경략(經略), 

평양, 강화(講和)가 나타났다. 오유충과 낙상지

는 명의 장수들로 1593년에 강화교섭이 개시되

며 명으로 귀환하였다(한명기, 2002). 주제 20

은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의 포로가 되었던 황정

욱(黃廷彧, 1532-1607)과 연관된 주제로 사료

되었다. 주제로는 왕법(王法), 형벌, 석방이 나

타났으며, 주제 단어로는 죄, 황정욱, 법, 용서, 

황혁(黃赫, 1551-1612) 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황정욱은 왜군의 포로가 되었던 시기에 아

들인 황혁이 작성한 항복 권유문이 빌미가 되

어서 1593년에 왜군으로부터 석방된 이후에 유

배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주제 13과 

20의 주제확률 변화는 실록에 대한 시계열 변

화와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간이 중첩되는 모

습을 예증하였다.

주제 14와 19는 ‘명일교섭기’를 기점으로 주

제 발현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제 14

는 기축옥사(己丑獄事)와 관련된 주제로 확인

되었다. 주제로는 간신, 모함,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이 나타났으며, 주제 단어로는 정철

(鄭澈, 1536-1594), 최영경(崔永慶, 1529-1590), 

모함, 조정 등을 볼 수 있었다. 기축옥사는 1589

년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였다는 모함을 받아 

서인(西人)인 정철을 중심으로 동인(東人)의 

인사들을 탄압한 사건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주제 19는 주제로 강화교섭과 관련된 주

제로 볼 수 있다. 주제로 통신사, 박의검(朴義

儉, 생몰미상), 책사(策士)가 출현하였으며, 주

제 단어로는 사신, 바다, 배신, 의논이 나타났다. 

박의검은 역관(譯官)으로 강화교섭 시기에 명

의 진영과 왜군의 진영을 오가며 강화교섭 등

의 외교 실무를 담당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주제 14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시기 이

전에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발현확률

이 ‘명일교섭기’ 이후로 증가하였다. 다만 주제 

14와 19는 공통적으로 1596년 이후로 주제의 

발현확률이 감소하였다.

‘명일교섭기’ 이후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

이는 주제는 주제 4, 15, 18이었다. 주제 4는 정

유재란과 관련된 주제로 추측되었다. 주제로는 

돌진, 승세, 화전을 보였으며, 주제 단어로는 왜



 다중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임진왜란 시기 사료에 관한 연구  187

적, 성, 공격, 사다리, 진격 등이 나타났다. 1594

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며, 1596년부터

는 반대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제 15

는 정응태 무고사건(丁應泰誣告事件)과 관련

된 주제로 추측되었다. 주제로는 울산, 진린(陳

璘, 1543-1607),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이 

나타났으며, 주제 단어로는 경리(經理), 제독, 

접반사(接伴使)가 출현하였다. 정응태 무고사

건은 정유재란 중인 1597년 말에 발생한 울산

성(蔚山城) 전투에 대한 피해와 과실 조사를 

위해 명 조정에서 파견된 정응태(丁應泰, ?-?)

가 조선이 명 장수들의 과실을 변호한 것을 빌

미 삼아서 조선과 왜군의 동모(同謀)를 모함한 

사건이다(이계황, 1995; 허지은, 2004). 주제 18

은 군사 훈련과 연관된 주제로 파악되었다. 주

제로 군사(軍士), 조총(鳥銃), 살수(殺手)가 

확인되었으며, 주제 단어로 훈련, 기예(技藝), 

병조(兵曹)가 나타났다. ‘명일교섭기’ 이후 시점

으로 정유재란이 발생하며 전투에 대한 주제와 

병사 훈련에 대한 주제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명과 조선의 외교적 전쟁으로 강화교섭 

체결을 약 6개월 늦춘 정응태 무고사건에 대한 

주제가 발생 시점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 1은 1592년부터 1598년 기

간에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주제로는 조헌

(趙憲, 1544-1592), 곽재우, 김성일이 확인되었

고, 주제 단어로는 의병(義兵), 병사, 성, 진주

순번 주제 주제 단어

1 조헌, 곽재우, 김성일 의병, 병사, 성, 진주, 장수, 권율, 도망, 김천일, 이빈, 순찰사

2 종묘, 태묘, 예관 제사, 예조, 거행, 제향, 전교, 대신, 뜻, 의논, 사직, 환도

3 군공, 공로, 면천 공, 제수, 전교, 수급, 비변사, 공로, 군공, 벼슬, 품, 관직

4 돌진, 승세, 화전 왜적, 성, 공격, 장수, 사다리, 진격, 군, 주둔, 군대, 형세

5 백성 보호, 백성 원망, 부역 백성, 고을, 폐단, 수령, 원망, 폐단, 감사, 뜻, 국가, 군역

6 관백, 김응서, 우호 청정, 행장, 조선, 일본, 왜인, 관백, 왕자, 강화, 항복, 편지

7 육운, 쌀, 해운 군량, 석, 운반, 곡식, 식량, 쌀, 양식, 수송, 군, 양곡

8 천창, 달무리, 유성 밤, 객성, 동쪽, 천창, 동쪽, 사방, 적색, 일경, 성, 구름

9 시강원,부응교, 세자 판서, 병조, 참판, 이조, 제수,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좌랑, 호조

10 행장, 현소, 조선 왕자 행장, 유격, 노야, 사신, 조선, 일본, 철수, 심유경, 천사

11 황제, 총독, 책봉 동궁, 세자, 칙서, 황제, 뜻, 사신, 책봉, 의논, 군무, 성지

12 전세정, 오유충, 이여백 총병, 유격, 도착, 참장, 출발, 답, 요동, 판서, 병마, 평양

13 오유충, 군사, 낙상지 제독, 경략, 평양, 왜적, 뜻, 임금, 강화, 전진, 진주

14 간신, 모함, 정여립 정철, 죄, 공론, 역변, 영경, 모함, 조정, 무리, 상소, 최영경

15 울산, 진린, 이덕형 경리, 제독, 아문, 접반사, 국왕, 어사, 도독, 주사, 노야

16 영등포, 장문포, 안골포 왜적, 수군, 도원수, 이순신, 원균, 주사, 경상, 장수, 치계, 경주

17 만포, 평야, 몽고 오랑캐, 호인, 노추, 노을가적, 병사, 만포, 부락, 답, 방비, 달자

18 군사, 조총, 살수 훈련, 기예, 병조, 포수, 법, 시험, 전교, 교련, 장수, 병사

19 통신사, 박의검, 책사 사신, 바다, 배신, 의논, 부사, 뜻, 정사, 황신, 자문, 통신사

20 왕법, 형벌, 석방 죄, 황정욱, 군율, 법, 율, 답, 국문, 용서, 황혁, 도망

<표 9> 실록, 수정실록에 대한DMR 토픽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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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晋州), 장수(將帥)가 나타났다. 의병 활동은 

임진왜란 시기에 계속해서 있었기에 발현확률

이 지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하리라 예상하였으

나 반대로 발현확률이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되

었다. ‘명일교섭기’에 일시적으로 전투가 소강상

태에 빠지게 되며 내림세를 보일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주제 발현확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양상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문헌을 구성하는 주제와 주제 단어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시기별 화두인 주제와 언급 빈도

가 내림세를 보인 주제를 확인하였다. DMR 토

픽 모델링을 통해서는 연구자가 사료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적용한 거시적(巨視的) 관점으로 

문헌을 분석하였다. ‘명일교섭기’를 기점으로 주

제들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로 다수 주제가 메타 

데이터인 시간과 겹치는 주제 변화를 보였으나,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증가세를 보인 기축옥

사와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인 의병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을 제안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난중잡록, 징비록, 실록을 대

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개체계량학을 활용함

으로써 기존의 동향 분석 중심의 연구 경향을 

넘어서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동시대에 저술된 사료를 활용

하여 새로운 개체 간 연결 관계와 시간 흐름에 

따른 사료 주제 변화를 찾기 위해서 다중 네트

워크를 활용한 분석과 DMR 토픽 모델링을 활

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난중잡록, 징비록, 실록을 표준화 중심성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공통으로 등장하는 개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화 매개 중심성에서 

실록과 난중잡록의 공통 개체로는 김수가 나타

났으며, 징비록과 실록의 공통 개체로는 김명원

이 출현하였다. 표준화 근접 중심성에서는 실록

과 난중잡록의 공통 개체로 김수가 확인되었고, 

난중잡록과 징비록에서는 곽재우가 나타났으며, 

실록과 징비록은 윤두수가 출현하였다. 결과적

으로 윤두수와 김수를 제외한 개체들은 의병장

으로서 경상도에서 활동한 공통점을 가진 인물 

개체들의 출현을 확인하였다.

김성일, 석성,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에고 네

트워크를 다중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분석 결과

로 새로운 연결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중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개체 간 연결 관계로는 김

성일은 겐소, 석성은 가토 기요마사, 야나가와 

시게노부는 이항복과의 연결 관계가 확인되었

다. 각 네트워크의 특징으로는 김성일 네트워크

는 실록과 난중잡록의 공통 개체로 의병장과 경

상도 지역의 관료들이 다수 등장하였으며, 석성

과 야나가와 시게노부는 각 개체의 국가와 연관

이 있는 인물들이 중심적으로 출현하였다. 

김성일의 네트워크에서는 실록과 징비록에

서 알터로 등장한 겐소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

구를 제안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해당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두 개

체는 양국에서 외교적으로 중책을 맡았었다. 이

를 통해서 조선과 일본의 외교 부문에서 중책을 

맡았던 개체 간의 새로운 관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석성과 평조신의 네트워크에서는 공통으로 관

계를 갖는 개체로 이항복이 도출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항복의 외교적 능력을 재고



 다중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임진왜란 시기 사료에 관한 연구  189

할 수 있었다. 이항복과 석성, 야나가와 시게노

부 개체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두 개체와 직접적인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

측해볼 수 있었다. 이항복이 두 개체와의 접점을 

짐작해보면 석성과는 진주변무사(陳奏辨誣使)

로 정응태 무고사건으로 파견되었을 때, 야나가

와 시게노부와는 한양에 그가 일본 사신으로 왔

던 시기로 추측할 수 있었다. 간접적 관계로 해

당 개체 간에는 직접적인 만남이나 교류가 부재

했으나 강화교섭과 관련된 사료를 통해서 향후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발

견된 새로운 관계들을 촉매로 명과 일본의 사료

를 조선의 사료와 융합한 연구의 필요성을 타진

할 수 있다.

인문학 데이터에 시계열 분석의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DMR 토픽 모델링을 활용

하였다. 해당 분석을 통하여 시간과 주제 간에 

상관관계를 부여하여 변화와 특징을 관찰하고

자 하였다. 토픽 모델링을 ‘명일교섭기’를 기준

으로 분류한 결과 20개의 주제에 대해서 증감의 

변화추이 패턴을 보이는 주제들을 도출할 수 있

었다. 강화교섭을 기준으로 명의 원군의 귀환과 

황정욱의 유배 사건이 시간 변화에 따라서 주제 

발현확률이 변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정

응태 무고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맞물려서 주제 

발현확률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토픽 모델링 결과로는 지속해서 높은 주제 발

현확률을 보인 후금(後金) 주제, 사건 종결 이

후에도 높은 주제확률을 보인 정여립 모반사건,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인 의병 주제에 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 후금 주제는 

임진왜란을 촉매로 한 동아시아 질서의 변경과

도 연관이 있으며, 실록에서 계량 분석을 통하

여 해당 주제의 출현은 명(明)의 사료를 이용한 

주제 분석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여립 모반사건은 약 3년여간으로 임진왜란 

발발 시기에는 관련된 동인(東人)들은 이미 조

정에서 퇴출당하였기에 해당 주제가 발현확률

을 유지한 배경에 관한 분석도 가능하리라 보았

다. 의병 주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실록에서 발현확률이 지속해서 감소하

는 연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계량 분석 방법은 대량

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쉬우며, 연구자의 주

관적 견해를 배제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었다. 또한, 분석 결과의 전산화는 기존의 인문

학이 가졌던 고도화로 인해 대중의 접근이 어

려워지는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접근 

장벽을 낮추는 등의 해결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리라 짐작한다. 또한, 토픽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주제 비교를 활용한 

연구 방법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난중잡록, 

징비록, 실록으로 한정된 데이터를 활용한 부

분을 들 수 있다. 새로운 개체 관계와 주제적인 

변화를 탐지한 의의가 있으나 분석 데이터의 

한계로 이에 대한 근거와 추가적인 분석으로는 

확장하지 못하였다.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로 명(明)과 일본의 사료와 조선의 

다른 사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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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형태소 

분석기
분석결과

Komoran

[('상', 'NNG'), ('이', 'JKS'), ('평양', 'NNP'), ('을', 'JKO'), ('떠나', 'VV'), ('아', 'EC'), ('영변', 

'NNP'), ('부', 'NNB'), ('(', 'SS'), ('寧邊府', 'SH'), (')', 'SS'), ('로', 'NNG'), ('향하', 'VV'), ('았', 

'EP'), ('다', 'EF'), ('.', 'SF'), ('윤두수', 'NNP'), ('·', 'SP'), ('김명원', 'NNP'), ('·', 'SP'), ('이원익', 

'NNP'), ('은', 'JX'), ('머무르', 'VV'), ('어', 'EC'), ('평양', 'NNP'), ('을', 'JKO'), ('지키', 'VV'), 

('고', 'EC'), ('대신', 'NNG'), ('최흥원', 'NNP'), ('·', 'SP'), ('유홍', 'NNP'), ('·', 'SP'), ('정철', 

'NNP'), ('(', 'SS'), ('鄭澈', 'SH'), (')', 'SS'), ('등', 'NNB'), ('은', 'JX'), ('수행', 'NNG'), ('하', 

'XSV'), ('았', 'EP'), ('다', 'EC')]

Kkma

[('상', 'NNG'), ('이', 'JKS'), ('평양', 'NNP'), ('을', 'JKO'), ('떨', 'VV'), ('나', 'ECE'), ('영', 'NNG'), 

('변', 'NNG'), ('부', 'NNG'), ('(', 'SS'), ('寧邊府', 'OH'), (')', 'SS'), ('로', 'NNG'), ('향', 'NNG'), 

('하', 'XSV'), ('였', 'EPT'), ('다', 'EFN'), ('.', 'SF'), ('윤두수', 'NNG'), ('·', 'SP'), ('김명원', 'NNG'), 

('·', 'SP'), ('이원익', 'NNG'), ('은', 'JX'), ('머물', 'VV'), ('러', 'ECD'), ('평양', 'NNP'), ('을', 'JKO'), 

('지키', 'VV'), ('고', 'ECE'), ('대신', 'NNP'), ('최흥원', 'NNG'), ('·', 'SP'), ('유', 'NNG'), ('홍', 

'NNG'), ('·', 'SP'), ('정철', 'NNG'), ('(', 'SS'), ('鄭澈', 'OH'), (')', 'SS'), ('등', 'NNB'), ('은', 'JX'), 

('수행', 'NNG'), ('하', 'XSV'), ('었', 'EPT'), ('다', 'EFN')]

Korean

Twitter

[('상이', 'Noun'), ('평양', 'Noun'), ('을', 'Josa'), ('떠나', 'Verb'), ('영변', 'Noun'), ('부', 'Noun'), 

('(', 'Punctuation'), ('寧邊府', 'Foreign'), (')', 'Punctuation'), ('로', 'Noun'), ('향', 'Noun'), ('하였다', 

'Verb'), ('.', 'Punctuation'), ('윤두수', 'Noun'), ('·', 'Punctuation'), ('김명원', 'Noun'), ('·', 

'Punctuation'), ('이원익', 'Noun'), ('은', 'Josa'), ('머물러', 'Verb'), ('평양', 'Noun'), ('을', 'Josa'), 

('지키고', 'Verb'), ('대신', 'Noun'), ('최흥원', 'Noun'), ('·', 'Punctuation'), ('유홍', 'Noun'), ('·', 

'Punctuation'), ('정철', 'Noun'), ('(', 'Punctuation'), ('鄭澈', 'Foreign'), (')', 'Punctuation'), ('등', 

'Noun'), ('은', 'Josa'), ('수행', 'Noun'), ('했다', 'Verb')]

Mecab

[('상이', 'NNP'), ('평양', 'NNP'), ('을', 'JKO'), ('떠나', 'VV+EC'), ('영', 'NNP'), ('변부', 'NNP'), 

('(', 'SSO'), ('寧', 'SH'), ('邊', 'NNG'), ('府', 'NNG'), (')', 'SSC'), ('로', 'NNP'), ('향하', 'NNG'), 

('였', 'VCP+EP'), ('다', 'EF'), ('.', 'SF'), ('윤두수', 'NNP'), ('·', 'SC'), ('김명원', 'NNP'), ('·', 'SC'), 

('이원익', 'NNP'), ('은', 'JX'), ('머물러', 'VV+EC'), ('평양', 'NNP'), ('을', 'JKO'), ('지키', 'VV'), 

('고', 'EC'), ('대신', 'NNG'), ('최흥원', 'NNP'), ('·', 'SC'), ('유홍', 'NNP'), ('·', 'SC'), ('정철', 

'NNP'), ('(', 'SSO'), ('鄭', 'NNG'), ('澈', 'SH'), (')', 'SSC'), ('등', 'NNB'), ('은', 'JX'), ('수행', 

'NNG'), ('했', 'XSV+EP'), ('다', 'EC')]

<별첨 표 1> 형태소 분석기별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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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노드
근접

중심성
노드

매개

중심성
노드

고유벡터

중심성

1 판서 0.553108 판서 346346.6 판서 1

2 총병 0.531869 총병 267213.5 유성룡 0.871499

3 유성룡 0.525832 장관 209231.7 총병 0.867269

4 장관 0.523068 유성룡 176189.3 장관 0.827891

5 이덕형 0.51693 경리 174624.3 김응남 0.806102

6 상서 0.513767 이덕형 147837.6 이덕형 0.782408

7 김응남 0.513669 어사 147072.2 상서 0.768629

8 윤두수 0.50948 상서 145227.2 김수 0.750803

9 김수 0.508132 장사 144072.3 윤두수 0.735532

10 장사 0.506981 장령 134477.4 장사 0.707019

<별첨 표 2> 선조실록․수정실록에 대한 중심성 기반 상위 10개 개체

순위 노드
근접

중심성
노드

매개

중심성
노드

고유벡터

중심성

1 김명원 0.514286 김명원 2341.325 김명원 1

2 권율 0.418605 권율 884.993 이원익 0.499329

3 심유경 0.416667 왕필적 635.3998 관백 0.454972

4 지사 0.412844 원균 494.0734 이일 0.397529

5 이빈 0.4 심유경 449.0756 평행장 0.380429

6 이일 0.393013 이빈 404.08 윤두수 0.377358

7 이원익 0.391304 지사 385.0714 심유경 0.376288

8 곽재우 0.376569 이일 384.9675 지사 0.373168

9 윤두수 0.371901 유정 325.8848 이빈 0.360344

10 왕필적 0.368852 사대수 263 현소 0.357464

<별첨 표 3> 징비록에 대한 중심성 기반 상위 10개 개체

순위 노드
근접

중심성
노드

매개

중심성
노드

고유벡터

중심성

1 이광 0.421169 이광 30956.61 이광 1

2 판서 0.383534 판서 18004.45 참장 0.792178

3 곽재우 0.387817 곽재우 15037.92 곽재우 0.748473

4 청정 0.353377 청정 13004.53 정인홍 0.736116

5 참장 0.346328 참장 12631.82 김수 0.705893

6 현령 0.360038 현령 12030.55 김천일 0.662071

7 진이 0.389002 진이 11884.5 고경명 0.661407

8 곽영 0.364504 곽영 11269.82 김성일 0.657225

9 김수 0.383534 김수 11087.83 김면 0.642663

10 서예원 0.38392 서예원 10669.29 서예원 0.617695

<별첨 표 4> 난중잡록에 대한 중심성 기반 상위 10개 개체


